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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2 (2021년 7월 14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16장(신, 424), 463장(신, 400)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25~32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죽지 않는 이유) 

1. 오늘 시편기자가 드러내는 자신의 상황은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와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가 그것입니다. 

2. 첫 번째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먼지구덩이 속에 고꾸라져서 파뭍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마음이 심히 낙심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는다는 말은 마음이 슬픔 때문에 짖눌려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극심하다면, 우리는 영혼이 눌림을 당하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기자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상황이 

매우 힘들고, 고달프고, 숨이 막히고, 암담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헤쳐나갈 길을 모색하던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일어나기 원한다는 소망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25절  뒷 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가 그것입니다. 둘째는, 28절 뒷 부분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가 그것입니다.  

4. 이러한 고백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보호막이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자기자신을 더욱 더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자녀)으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을 26절의 “행위”와 29절의 “거짓행위,” 그리고 30절에 

“성실한 길”과 31절에 “수치”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더욱 더 힘있게 이루어가려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기자는 자신이 마치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회복하여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인데, 그 

과정에서는 자기자신을 살피는 길을 열어주며,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27절) 그 안에 자신이 올바르게 회복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6.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절인 32절에서, 시편기자는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삶의 여정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 극한의 어려움 마치, 죽음을 

방불케하는 상황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7. 자신이 죽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실함과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8.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 즉, 우리가 고통 아니 죽음 속에서 아무런 선한 회복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회복, 구원,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 은혜 묵상 

1. 숨 쉴 수 없는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으신가요? 나의 지금의 상황을 잠시 묵상해 봅시다! 

2. 혹시, 시편기자처럼 큰 절망과 우울증, 낙담과 한숨과 좌절 속에 있으시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견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